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금호타이어 노사 또다시 충돌하나?
정년퇴직 빈자리에 외주인원 투입 … 노조는 일방적 불법파견 주장

금호타이어가 2010년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외주기업(도급) 인원으로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3월9일 오후부터 광주공장 생산라인에 외주기업 인원을 4개 교대조에 맞추어 1개조 당 16명

씩 총 6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정년퇴직자 106명 등 모두 108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으로 채우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 외주화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

라며 “1월 외주인원 전환배치 문제 등에 대해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3월9일부

터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직무 전환 문제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급기업 직원을 투

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도급기업 직원들을 들여와 일반직을 투입해 교육을 하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 투입이 예상되는 3월9일 오후와 야간조의 교대 시간 등에 근무대기조 인원 50여명이

나와 각 작업장에서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출퇴근 선전전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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